
 [탄원서]

성명: 故 김태관(1967.11.19.출생, 2019.8.6.사망)

소속: 울릉도 저동초등학교

  상기 고인은 1990년 7월 1일 울릉도 모 초등학교 시설관리직으로 임용되어 공직을 

천직으로 알고 불철주야 몸을 사리지 않고 열정을 다해 묵묵히 일해 오다  2019.8.6. 

제8호 태풍 “프란시스코”상륙으로 학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학교시설물  취약지구 

특별 안전점검 중 학교에서 근무 중 심정지로 쓰러져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 

하였습니다.

  고인은 29년을 공직생활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함께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

보였으며 학교시설관리에 대한 남다른 업무 추진으로 재해 및 취약시설 사전점검에 

따른 안전조치 강화를 목적으로 학교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.

  사망 당시 제8호 태풍“프란시스코”상륙으로 학교 및 학생에 많은 피해가 있을 

거라 생각하고 학교 주변 시설물 취약 시설 점검과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

위해 학교시설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당일 태풍이 몰고 온 

덥고 습한 기온으로 야외 외부작업을 하던 고인에게는 높은 기온이 심장에 무리를 

줬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심폐소생술 과 

심장충격기 등으로 멈춘 심장을 소생시키는데는 성공했지만  제8호 태풍 “프란시스

코”북상으로 응급헬기 운항이 불가능하여 여객선을 이용하여 후송 중 숨졌습니다. 

울릉도라는 도서벽지가 아니었다면 고인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. 

  시설관리직 공무원으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살다간 

고인의 숭고한 희생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 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

고인에게는 아직도 장애를 가진 자녀와 나이 드신 연로한 부모님, 한평생을 같이 

살아온 배우자가 있습니다.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조금이나마 보상 받고 남은 

유족이 아버지와 남편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 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에서 

공무상 순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.

2019.8.

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



탄원 연명서

  경상북도 울릉도 저동초등학교 학교 근무 중  2019.8.6. 심정지로 유명을 달리하신 故 김태관 

선생님의 공무상 순직 인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받고자 합니다.

많은 조합원이 서명하시어 8월 23일까지 경북교육노조 (팩스 054-805-3989)보내 주시길 바랍니다.

-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면승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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